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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박  진  각하 

 

 

  이번 한국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회복과 피해 지역의 하루라도 빠른 

복구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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